2017년 신년사
명문코리아 가족 여러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의 상징이자 오덕(五德)을 갖춘 닭의 해를 맞아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6년은 임직원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내 정치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실감과 허탈함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계실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변화가 심했던 해였기에 새해를 맞는 우리들의 마음도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 서야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2017년 한해는 이러한 기본을 바로 세우고 회사의 영원한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한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힘찬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파부침주(破釜沈舟)의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입니다. ‘밥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살아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자세로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성장과 발전의 열쇠는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거의 미비한 점을 반성하고, 지금 이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최고의 회사로 성장∙발전 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맞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명문코리아의 구심점은 바로 ‘우리’이며 기업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입니다. 직원간 서로 신뢰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부서보다 타부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단합한다면 우리의 발전은 보장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지혜와 희망이 가득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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